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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유저 인터페이스(UI)설계에 있어서 현실공간에

서의 오브제 조작에 의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를 조
작하는, 실제 오브제 지향의 UI가 유효한 수단과 가능
성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1] 
실제 오브제 지향의 UI 에 있어서는, 형태가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정보 상태의 변화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유저의 행동, 오브제의 변화 
등)과의 동기성, 이를 테면, 어떻게 기기와 유저와의 조작이 
다이나믹하고 풍부한 대화관계(인터랙션)로 연결될 수 있을까, 
또한 존재의 확실함[2]과 리얼리티를 느끼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설계 요건이 된다. 
이에 대하여, 본 제작에서는 진자가 가진 움직임과 

중량감의 리얼리티 등, 조작을 통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구조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림 1] 
진자의 구조특성을 활용한 앰비언트 라이트(ambient 

light)의 제작을 통해, 인터랙션 매체로서 진자 구조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그림 1. 모델이 된 다중진자 
(double pendulum, Aichi University of Education, Ito lab.) 
 

2. Light In Bloom [그림2] 
 
2.1. 기기의 구성 

기기 본체는 3개의 원형 투명 아크릴로 만들어진 진
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진자에는 가속도 센서(입
력), 고휘도 LED(출력), 진자로 독립되어 제어된다.  
 
2.2. 동작개요 
 각각의 진자끼리는 회전축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사
람이 진자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을 계기로 서
로의 진자가 조화롭게 움직이고, 주변의 공간에 빛을 
투영한다. 

 
 

 

그림 2. 기기 외관 이미지 
 
3. 제작개요 
 
3.1. 인터랙션 설계 
 전체의 인터랙션의 흐름은 이하의 개요도[그림 3]와 같다. 
각각의 진자 끝부분에 설치된 가속도센서로 부터 진자의 
가속도를 검출하고 그에 대응하여 내부에 내장된 LED 를 
발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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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터랙션 개요도 
 
3.2. 배선계획 
 기기의 특성과 구조상, 배선에 있어서 전선이 진자에 감겨 
절단될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베어링 자체를 전도체로해서 
회전축 내부로부터 나오는 전선과 기기 외부로 뻗어난 
전선과의 접촉으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으로 진자의 
회전에 대해 감겨 끊어지지 않는 배선을 실현시켰다. [Fig 4] 
 
 
 
 
 
 
 
 
 

 
 
 
 
 
 

  
그림4. 배선상황 

 
4. 결론 

 
진자의 구조에 있어서, 역학적 연결에 의해 하나의 

진자에 전해진 액션은 빛과 역동감이 있는 변화로 연결

되는 반응을 보였다. 
종래의 스위치와 같이 0, 1의 선형적이 아닌, 빛이 호

흡하는 것과 같은 유기적인 반응이 되었다.[Fig 5] 
 악기의 키 등과 같이 정보의 조작에 있어서 여운과 
연결성이 표현 요소로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본 제작을 
통해 새로운 조작 매체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림 5. 동작실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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